
장기요양기관‘태풍 힌남노’대비 안내문
ㅁ

어르신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위해 노력하시는 장기요양기관의 

대표자 및 종사자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현재 초강력 태풍 ‘힌남노’가 빠르게 북상하며 전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에서는 기상특보 등을 통해 태풍의 진행상황을 지속

적으로 확인하여 주시고, 특히 산사태 및 강풍으로 인한 피해를 입

지 않도록 시설의 철저한 안전점검에 만전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비상용품(응급약, 물, 랜턴 등)을 준비하고, 비상연락망을

점검·확인하여 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단에서 제공한「장기요양기관 안전관리매뉴얼」과 붙임

의 ‘태풍대비 안전수칙’을 적극 활용하시어 태풍대비에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 발생 전 미리 알아두세요 *

2022. 9. 5.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인생략 )

비긴급상황시 일반구조와 같은 정전발생 시 가스누출 등
일반민원 긴급상황 전기관련 가스관련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9안전신고센터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110 119 123 1544-4500



- 2 -

붙임  태풍 태풍 태풍 태풍 태풍 태풍 태풍 태풍 태풍 태풍 태풍 태풍 대비 대비 대비 대비 대비 대비 대비 대비 대비 대비 대비 대비 안전수칙안전수칙안전수칙안전수칙안전수칙안전수칙안전수칙안전수칙안전수칙안전수칙안전수칙안전수칙태풍 대비 안전수칙

1. 태풍 주의보

 TV나 인터넷을 수시로 수신하여 태풍의 진로와 도달시간을 숙지합시다.

 사무실주변의 배수구를 점검하고 막힌 곳을 뚫어야 합니다.

 침수나 산사태가 일어날 위험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대피장

소와 비상연락방법을 미리 알아둡시다.

 응급 약품, 손전등, 식수, 비상식량 등의 생필품은 미리 준비합시다.

 바람에 날아갈 위험이 있는 지붕, 간판, 창문, 출입문 또는 마당이나 

외부에 있는 헌 가구, 놀이기구, 자전거 등은 단단히 고정합시다.

낡은 창호는 강풍으로 휘어지거나 파손될 위험이 있으니 미리 교체하거나 

창문을 창틀에 단단하게 고정시켜 틈이 생기지 않도록 보강해야 합니다.

 테이프를 붙일 때에는 유리가 창틀에 고정되도록 해 유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합니다.

 창틀과 유리 사이의 채움재가 손상되거나 벌어져 있으면 유리창이 깨

질 위험이 있으므로, 틈이 없도록 보강해 주어야 합니다.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은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맙시다.

 운전 중일 경우 감속운행 합니다.

 물에 잠긴 도로로 걸어가거나 차량을 운행하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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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태풍경보 시

 건물의 간판 및 위험시설물 주변으로 걸어가거나 접근하지 맙시다.

 문과 창문을 잘 닫아 움직이지 않도록 하고, 안전을 위해 실내에 있도록 합니다.

 테이프를 붙일 때에는 유리가 창틀에 고정되도록 해 유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합니다.

 창틀과 유리 사이의 채움재가 손상되거나 벌어져 있으면 유리창이 깨질 

위험이 있으므로, 틈이 없도록 보강해 주어야 합니다.

 모래주머니 등을 이용하여 물이 넘쳐서 흐르는 것을 막읍시다.

 바람에 날아갈 물건이 사무실주변에 있다면 미리 제거합시다.

 침수가 예상되는 건물의 지하공간에는 주차를 하지 않습니다. 

 도로에 있는 차량은 속도를 줄여서 운전합시다.

 고층건물 옥상, 지하실과 하수도 맨홀에 접근하지 맙시다.

 정전 때 사용 가능한 손전등을 준비 합니다.

《산사태 징후가 있는 때는 》

   태풍 발생 시 에는 어느 때 보다도 산사태 발생 위험이 높습니다. 

따라서 주변에서 다음과 같은 산사태 발생 징후가 보이면 빨리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경사면에서 갑자기 많은 양의 물이 샘솟을 때

► 이때는 땅속에 과포화 된 지하수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므로

산사태의 위험이 커진다.

갑자기 산허리의 일부가 금이 가거나 내려앉을 때

► 이는 산사태가 발생하는 조짐이므로 미리 대피하는 것이 좋다.

바람이 불지 않는데도 나무가 흔들리거나 넘어지는 때, 산울림이나

땅울림이 들릴 때

► 산사태가 이미 시작된 것으로 즉시 대피하고 행정기관에 신고


